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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실

02-784-9820

황명선 의원,“국세청, 자체감사 통해 내부통제기능 강화해야” 

- 국세청 자체감사 자료 분석결과, 본청은 자체감사 받지 않고 결과도 모두 비공개
- 황명선 의원 “국세 징수·부과하는 국세청, 직원 공직기강 더욱 신경써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뇌물수수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하며 

자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의원은 재판 결과를 두고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의 일탈

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서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국세청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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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

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자료를 분

석한 결과라면서 국세청 본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감사포털에 단 한 건의 감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황 의원은 “국세청 내부 감사규정에도 자체감사 대상에 본청이 포

함되어 있다”면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정한 규정마저 스스로 위반

해오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국세청은 국세 부과·징수를 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면서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통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을 향해 자체감사 결과 공개와 감

사관 외부인사 임용, 본청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실시 등을 강력히 요

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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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주요 통계자료(국정감사PP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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